한국어>번역요청-작품설명글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아빠의 등교준비
아빠의 등교 준비. 셔틀버스 시간은 다가오고 딸은 머리도 묶어야 하고 신발도 신어야 하고. 그 와중에 아들은 아빠 신발로 장난치며 놀고. 마음이 급한 건 아빠뿐, 어차피 지각하면 아빠가 차 태워서 보내야 하니 셔틀버스 놓치지 않게 아빠 혼자만의 싸움이 된 등교 준비. 

2.
아빠가 더 즐거워하는 아빠의 책읽기
매일 밤, 맞돌봄의 마지막 코스.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1권씩 선택한 후 모여 읽습니다. 엄마는 구연동화 자격증을 딴 것일까요? 너무 실감 나게 잘 읽어줍니다. 이에 질세라 아빠도 혼신의 힘을 다해 읽어줍니다. 물론, 아이들의 반응은 확연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다. 아빠가 즐거우면 된 것이죠^^ 결국, 재운다는 결과는 같으니까요. 맞돌봄의 핵심은 ‘아빠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
아빠의 청춘
퇴근 후 집으로 출근한 아빠입니다.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은 육아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저보다도 요리를 잘해서 고맙고, 손목이 아픈 저를 위해 목욕시키는 것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과도 최선을 다해 놀아주려고 합니다. 가장 수고로운 시기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육아를 함께하는 육아 동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4.
주말마다 찾아오는 행복한 웃음소리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 남편이 주말에만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데, 주말에는 엄마인 저보다 아이들은 아빠를 먼저 찾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해서 놀아주는 게 힘들 수 있을 텐데, 아이들과 침대에서 장난치며 놀아주는 모습이 참 뭉클하네요. 그런 남편이 “아이들과 깔깔거리며 웃는 이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생각이겠죠? 아빠를 향한 일주일의 기다림이 녹아내리는 웃음소리는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소리입니다.

5.
INTJ 아빠와 ESFP 엄마의 맞돌봄 이야기 (부제: MBTI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럭키비키잖아)
사회에서 흔히 기대하는 성 역할과는 달리, 우리 아빠는 섬세한 육아를 담당하고, 우리 엄마는 씩씩한 육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정답이란 없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개성과 강점을 살려 자연스럽게 맞돌봄을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맞돌봄은 특별해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 가족 모두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답니다.

6.
영화 같은 순간은
아빠와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활을 쏘고 멋진 포즈를 취하며 악당이 된 아빠를 당당히 물리치고는 잔뜩 의기양양해집니다. 그것을 보는 악당이 미소 짓는 이유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때문이겠지요. 울면서 끝나지만 않는다면 이 영화는 매일 봐도 재밌습니다.

7.
함께해요 터미타임
터미타임을 시작하는 시기에 아빠랑 엄마도 아기의 양쪽에서 함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늘을 날기 전 아기 새의 양쪽 날갯짓처럼 아빠 엄마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마음껏 너의 세상을 날아가렴

8.
애둘아빠의 육아란,,,?
늦은 나이에 아기 둘을 양육 중인 아빠입니다. 40대의 체력으로 아기 둘과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 버겁지만 남은 1%의 체력까지 짜내어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천사 같은 보물들의 웃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아빠로 하여금 20대의 체력으로 끌어올려 주는 마법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의 체력이 다 하는 날까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오늘도 아빠는 파이팅 넘칩니다! 세상 모든 육아하시는 분들 다 같이 파이팅 해요!!!

9.
우리집 예술가들
큰 아이는 예술가처럼 흙을 온몸에 묻히고 작품을 완성한 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아기는 아빠 품에서 '이건 나중에 할게'라는 듯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아빠는 이 두 아이 사이에서 '오늘 하루 정말 대단했다!'라는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10.
일상의 소박한 삶 살펴보기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항상 가족을 돌보고, 하루를 계획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큰아들 킴 레인(15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배드민턴, 학교 배구 코치,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 등 대회에 출전하는 매우 재능 있고 스포티한 청년으로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이곳에 있습니다. 막내 아들 김동훈(7학년)은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많은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그는 또한 제가 더 강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항상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제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가이드와 선생님이 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평범한 일상을 엿볼 수 있고, 특별한 필요와 특별한 사랑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저와 같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사랑과 힘을 전파하기 위해 이 짧은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

11.
누구를 위한 놀이인가!
오늘도 시작된 "아빠 놀아죠 아빠 놀아죠~~~" 아빠는 아침에 퇴근해 비몽사몽이지만. . 아이들의 놀아줘~~.외침에 낱말카드를 집어 들었지만. . . . 왜인지. . 아이들보다 아빠가 더 신나있는? 하하하 아이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피로가 싹~~ 풀린다는 아빠. 요 맛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아빠가 더 즐거워하는 놀이 시간. . .누구를 위한 놀이 시간이었는지는 표정으로 보여요~~^^

12.
두 배의 사랑, 두 배의 행복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동안 똑같이 옆에서 인형을 데려와 우유를 먹여주는 조카입니다. 조카는 곧 겨울에 여동생이 생기는데, 삼촌이 아이에게 우유 주는 모습을 보며 벌써 오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조카도 아기인데 벌써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니... 이 소중한 시간아, 천천히 흘러가다오~~!

13.
그림으로 대화해요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소통했어요.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스토리텔링을 해가며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순수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추억놀이였습니다.

14.
아빠가 만들어 준 터널은 신나!
둥이들은 아빠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빠와 함께 놀이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다양한 신체 놀이를 경험하며 가족의 건강한 놀이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5.
아빠의 육아휴직
육아로 지친 엄마(저)를 위해 남편이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매우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셋이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엄마인 저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이 훨씬 좋아졌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
아빠와 화장놀이
엄마와 아빠는 일터에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온 가족이 저녁에 만났어요! 오늘따라 엄마의 화장이 예뻐 보였는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빠! 아빠도 엄마처럼 예쁘게 만들어 줄게!!! 하더라고요 ᄒᄒᄒ 작품명은 판다가 된 아빠 입니다!!!ㅎㅎㅎㅎㅎ

17.
비오는 날에도 즐거운 아빠와 바깥놀이♡
맞벌이로 바쁜 아빠가 주말에 쉬는 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집 앞 놀이터로 나가서 놀이를 해요. 이날도 아빠는 눈 뜨자마자 아들이 좋아하는 소화기에 물을 가득 넣어두고, 아들은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아빠 손잡고 놀이터로 나가서 즐겁게 놀이하였답니다.


한국어 > 영어 번역요청 – 개요 및 소개

‘2024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은 여성가족부와 주한 6개국 대사관(스웨덴·유럽연합·독일·노르웨이·스페인·필리핀)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본 공모전은 부모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육아기 자녀를 둔 대한민국 부모와 6개국(스웨덴·유럽연합·독일·노르웨이·스페인·필리핀) 국적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자녀를 함께 돌보는 가족의 모습과 맞돌봄이 만든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진행된 공모에서 사진과 영상 총 2,827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맞돌봄이 만들어낸 열입곱 가족의 특별한 순간을 소개합니다.


한국어 > 영어 번역요청 – 상장 내용

귀하는 여성가족부와 주한 스웨덴·유럽연합·독일·노르웨이·스페인·필리핀 대사관이 공동주최한 ｢2024년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공모전 영문명 : 2024 Shared Parenting Contest

*아래는 과년도 수상 상장 내용 인데 참고 부탁드려요!
You have been honored with this award in the photo and video contest aimed at promoting 
"Parenting-an equal opportunity" This contest was co-hos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South Korea, the embassies of Sweden, France, Denmark, Norway, Spain, and the Philippines 
in South Korea, and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 South Korea. In recognition of this achievement, we present you with this award.


